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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ctrotechnical Conn血sicn)까' 이탈리아의 고 

풍스렌 문화도시 피렌쳬(Fierm)에서 衣1년 1。뭘 

14일부터 災일•外지 개최되었었다

나는 이번 총회에 관계 공무원과 하꼐 TG6M피뢰 

설비) 분과圳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其-ea은 피뢰 

설비레 해담되는 모든 기준믈 다두는 Technical 

荒로 전세계에서 绊 1,000뎌명이 참석하 

였으며 한钟에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계 

곰平원과 관련 교中 및 실字전문가 든 약 22며이 

참척하였다

매번 此 회의에 참석해 본 바, 느낀 바를 구과펵 

으로 시급햔 뗯 升지를 지적햔다면 다믐과 같다

오리 나하는 일본과 같이 1995년 神T。에 升입 飲 

으며, 중규이 작년에 WTO 升입믈 선번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和T■。에 升입햔 국升는 140여개국믈 

넘어 세계화페 대캰 큰 흐름믈 벌써 흐旦기 시작하 

였으며 그 골결에 우리는 촴꼐 하고 있다, 여기 

WTO 서명 뒤에는 TBTCTechnical Barriers to 
Tr&하는 무서운 •抑］ 자리잡고 있다

TET라는 햑속은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기술기

TC64 및 TC81 전문위원 

의제 전기설비 현구원잠 점용기

준 코드 규격믈 지키겠다는 내용씨다

앞으로 어 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고帰규격믈 남 

의 나라圳 감요 못한다는 내용이며, 전기분야믜 견 

모 세계적으로 논의퇸 EC C糸로 일치시키겠다 

는 뜻믈 의미한다

그러면 국내의 모든 산업쳬의 경쟁력은 이 세계 

화퇸 규격에 앞서 선행되어야: 햔다

그러하기에 갸利서 기업췌와 관련기관이 총동 

원되어 이 IE乙 ISO 총회나 규격회의에 사뢀믈 거 

는 비줍믈 두고 있다

국내 사펑믈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먼저 정부나 기술표준원의 투입예산믈 대폭적으 

로 즙액해야 햔다

수쓸의 升잠 기초적인 작업은 국계표준화의 이헁 

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선행되지 费으면 수쓸믈 

먹고A电 대캰낀국의 미래는 없다고 잠담할 ■수 있 

다, 현재 산업자刮부 기술표준원의 업무는 국:가퍽 

으로 중차대캰 역할과 의무를 升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 등이 대폭적으로 투입되지 费믈 견모 

경쟁利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를 따라가는 

것조차 升능中지 못하다는 것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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햔 예로 세계표준전압은 TC-8에서 다루고 있는 

데 모리나하페서는 TC-8에 '0" member （몹서버자 

격）로 참여캰 바：가 없다 그러하기에 여기에 어떤 

것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표 

준전압이 결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개 우리升 사용하고 있는 的剧 

AC 38CF2W 전압이 기준페서 사라졌다는 심각성 

믈 升지고 있믐에도 话내에서는 이에 대한 심곽선믈 

누구 하나 민정하려하지 않는 문계를 가지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 이레 대햔 모든 대안은 관련 전 

문가와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얂믈 결外 대처가 

절대 불가능하■다 국가펵 민 차원에서 보면 결코 큰 

예산 투여가 아님에도 기술표준원의 업旱를 국가펵 

인 중차대한 업무가 아닌 하나의 규격믈 다루는 펑 

도의 업무에 무관심이 더 큰 문계이다

세계 政 규격회의 과평믈 지켜보면 햔 전문升 

升 캰 TC를 맡斗 편생믈 참升해야 그 TC에서 무 

엇이 논의되고 어떤 방薛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中 있다

즉 관련 실무자升 수시로 바뀌고 전문升升 아년 

비전문가가 참가해서는 결코 안 퇸다는 이야:기다

영어 를 아同 잘하고 국계적 인 감각이 있더라도 

관련 TC믜 전문적인 이론과 실早를 모르는 이가 

여기에 참가해서는 안 퇸다는 이야기다

TC-81 의 피뢰설비에 대햔 기준 논의를 위해서 

뇌방전의 이론과 피뢰설비를 어떻게 시공하고 설계 

하는지에 대한 완벽 한 지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C 회의 참석 관련자는 命시로 바利어서도 안 

되고 실무와 이론믈 겸비하고 영어에 능통햔 포로 

의 발굴이 지속되어야 캰다,

국내의 대그룹（삼선, 현대, LG등）의 실무 전문升 

의 대폭적인 참여升 요구되는데, 각 기업에서는 담 

잠 中익이 되지 않는 이런 기준 계정이나 참여를 

관련기관에 미뢰버리는 견訶 큰 데, 이는 큰 잘못 

믈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毕 대기업에서 많은 예산 지원과 전문 

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곽 TC에서 이들에 대 

햔 할약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표준의 국계화 없이 사품 洛은 없다

결론퍽으로 오리나라는 상품믈 외국에 팔아먹고 

사는 나라다

이 상품의 中출 기초작업은 세 계기술기준의 포묭 

과 구내 상품의 신속햔 적용이 필수 불升결햔 선결 

과계임믈 모두가 심갸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햔다

이계부터하도 국升의 펌책입안자나 관변 聲계, 

관련 기업에서 많은 대비升 있어야 할 것 같다 더 

묵이 WTO/TBT 이행에 따른 국내 산업의 무차별 

적 민 개밤이 升지고 몰 심각성과 이에 대햔 대비를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참고하여 신속캰 대책 

이 강구되는 시점이다

일본은 이미 비 대부분믈 1莪년부터 •籽하 

며 2000년과 孜1년 개정 완료■하였고 관롄 부족 대 

처 방안 든께 신족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의 열학하고관심 없는 导위기에서도 고군분■ 

투하는 기술표준원 관계 곰早원들이 묭기를 잃지 

말고 더려芒 환경믈 개선하는데 힘믈 더해주었으면 

圖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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